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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PA5) 2018년 폭염시기 서울(내륙)과 포항(해안도시) 열 환경 특성

추승현 ․ 안은지 ․ 김해동1)

계명대학교 대학원 환경과학과, 1)계명대학교 환경학부

1. 서론

2018년 여름기온은 우리나라에서 기상관측이 이루어진 이래로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폭염의 해였다. 여름

철 일 최고기온과 일 최저기온 모두 기상관측 이래로 가장 높았으며,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 등 폭염을 나타

내는 모든 지표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. 남부지방만이 아니라 중부 영서 지방에도 40℃를 넘어서는 기

록적인 고온이 전국을 강타하였다. 기상청이 9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

어서 폭염특보가 발령된 폭염 일수는 31.4일로 기상 관측 이후 최다였던 1994년 기록(29.7일)을 넘어섰다. 일 

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 일수도 17.7일로 나타나서 1994년 기록(17.4일)을 넘어섰다. 이 연구에서는 

2018년 폭염 연속 지속기간(7월 18일~8월 8일)을 대상으로 내륙 대도시인 서울과 해안 도시로 야간 열 환경이 

열악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포항의 열 환경을 기온과 섭씨온도 단위로 산출한 불쾌지수를 이용하여 고온 

열 환경을 비교 조사하였다. 

2. 자료와 연구방법

기상관측 망이 정비된 1973년 이래 가장 고온의 해였던 2018년에 폭염특보일이 연속으로 이어진 기간(7월 

18일~8월 8일)을 대상으로 서울과 포항을 대상으로 시간 평균의 기온, 섭씨온도 단위의 불쾌지수를 계산하였

다. 이들 계산 값들로 나타난 고온 열 환경수준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조사하였다.
 

3. 결과 및 고찰

2018년 연속 폭염특보 발령기간 동안에 포항의 기온 시간변화는 11~18시 동안 폭염주의보(33℃ 이상), 
14~17시 동안에 폭염경보 수준(35℃ 이상)을 보였다. 섭씨온도로 환산한 불쾌지수는 가장 높은 단계인 29 이상

이 11~19시에 나타났고 그 다음 단계(80% 이상이 불쾌감 감지)인 27이상은 01~07시 동안을 제외한 모든 시간

에 나타났다. 하루 중에 28℃ 이하는 05~07뿐이었다. 반면에 서울의 기온은 11~19시 동안 폭염주의보(33℃이

상), 14~17시 동안에 폭염경보 수준(35℃ 이상)을 보였다. 섭씨온도로 환산한 불쾌지수는 가장 높은 단계인 29 
이상이 11~19시에 나타났고 그 다음 단계(80% 이상이 불쾌감 감지)인 27이상은 01~07시 동안을 제외한 모든 

시간에 나타났다. 하루 중에 28℃ 이하는 01~08시 동안에 나타났다.

4. 결론

연속 폭염 지속기간 동안에 시간 평균한 기온의 시간변화를 살펴보면 낮 시간 동안의 기온은 서울이 포항보

다 훨씬 높았다. 반면에 야간 시간대 기온은 포항이 서울보다 더 높았다. 아울러 습도를 고려한 불쾌지수는 낮

과 밤 모두 높은 수준의 고온 불쾌감을 유발하는 수준이 지속되는 시간대가 포항이 서울보다 훨씬 길었다. 뿐
만 아니라 낮 시간 동안에 불쾌지수 값도 서울보다 포항에서 높게 나타났다. 하루 중에 처음으로 30℃를 넘어

서는 시간대는 서울이 09시로 포항보다 1시간 정도 늦었지만 야간에 30℃ 이하로 내려가는 시간은 서울이 22
시로 포항의 23시보다 1시간 정도 짧았다. 이것은 서울의 높은 건축밀도와 포항의 해수로 인한 열용량의 차이

를 반영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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